
112025년6월17일화요일 기 획

강태웅
광운대동북아문화산업학부교수

챗GPT지브리풍글로벌열풍속

다큐 미야자키하야오… 개봉

애니는잃어버린세계향한동경

종이연필고수하는아날로그거장

50년간권선징악대신공존메시지

최근작 그대들은… 아카데미상

붉은경비행기가 흰 수염을 멋지게 기른 남자를 태우고

날아오른다. 하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흐뭇해 하는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그가 그린 애니메이션 붉은 돼지

(1992)의주인공이조종하는비행기가뭉게구름사이를날

아다니는장면이이어진다. 다큐멘터리 미야자키하야오:

자연의 영혼의 오프닝이다. 날지 않는 돼지는 그냥 돼지

야라고말하는주인공포르코는저주에걸려돼지얼굴을

하고있는데, 미야자키하야오자신을빗댄것이다. 영화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세계를 개인사와 일본 사회의 변

화, 그리고인류전체가겪고있는문제들과연결시키며풀

어나간다.

각종 사진을생성AI가 지브리스타일로바꿔주는 지블

리피케이션(Ghibli-fication) 을 누구나 즐기게 된 요즘,

이영화의개봉은시의적절하다.유행을즐기면서도사람들

은지블리피케이션이저작권을침해하지않을까, 지브리나

미야자키하야오가도대체어떻게생각하고있을까궁금해

한다. 지난 4월 일본국회에서도질의응답이오갔다. 지블

리피케이션이저작권침해아니냐고따지는야당의원의질

문에,문부과학성관료는캐릭터도용이아닌작풍(作風)의

유사성만으로는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의의견도그렇다.

이웃집토토로 센과치히로… 등대표작

지브리의반응은어떨까. 미야자키하야오는말이없고,

지브리역시 딱히코멘트가없습니다라는입장이다. 지브

리로서는지블리피케이션이싫지만은않을것이다. 지브리

는 그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철저히 단속하기 보다 널리

퍼지길바라고있다. 2020년부터홈페이지를통해작품들

의스틸컷수백장을 상식적범위에서자유로이사용해주

세요라며앞장서서배포하고있기도하다. 수많은애니메

이터를보유한디즈니와달리지브리에는상설제작부가없

다. 미야자키하야오가신작을만들때스태프를일시적으

로고용하니디즈니처럼작품이빈번하게나올수없고, 지

브리로선사람들의관심에서멀어지는게가장걱정일터.

아톰으로유명한데즈카오사무의데즈카프러덕션이지

금은제작보다는저작권관리를주로하는회사가된것처

럼말이다.

제아내는제가행운아라고합니다. 종이, 연필, 그리고

필름의마지막50년을같이할수있었기때문이죠.

2014년아카데미명예상을받았을때미야자키하야오의

수상소감이다.부인은같은직장선배였고,그보다훨씬그

림을잘그렸다고한다. 그러니미야자키하야오의작업에

대한이해가남다를것이다.다큐멘터리에서비춰지는미야

자키하야오는작업실에서연필로원화를그렸다지우는모

습이가장많다. 이렇게아날로그작업으로만들어진지브

리스타일이AI를통해유행하는현상이아이러니하다.

1941년생인 미야자키 하야오는 가쿠슈인대학 정치경제

학부를졸업한후, 일본에서가장크고가장오래된애니메

이션회사인토에이(東映)에들어갔다.여기서아내를만났

고, 세계명작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회사로 옮겨

알프스소녀하이디 (1974), 엄마찾아삼만리 (1976)제

작에참여했다. 1978년에는 미래소년코난의감독으로데

뷔했다.이애니메이션들은당시우리나라공중파TV로방

영돼 지금 중장년층에게 매우 친근한 작품들이다. 그런데

그는장기간안정된수입을보장하는TV애니메이션제작

에안주하지않고극장판애니메이션이라는불확실한세상

으로뛰어들었다. 바람계곡의나우시카 (1984)의 성공을

바탕으로스튜디오지브리를설립했다. 지브리(ghibli) 는

사막의바람이라는뜻의이탈리아어로,원래발음은 기블

리다. 애니메이션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는 염원이

담긴이름이다.그의의도대로지브리는 천공의성라퓨타

(1986), 이웃집 토토로 (1988), 마녀배달부 키키

(1989)가연이어히트했고, 모노노케히메 (1997)부터해

외배급을디즈니가맡아주면서미야자키하야오라는이름

은전세계에알려진다. 2013년 바람이분다를만들고은

퇴를선언했지만, 10년이지나여든을넘긴나이에 그대들

은어떻게살것인가 (2023)로돌아왔다. 미야자키하야오

는 이 작품에서도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 애니메이터들은

총14만장의그림을손으로그렸다.

지난해미야자키하야오는이작품으로비영어권장편애

니메이션최초로골든글로브상을받고, 아카데미장편애

니메이션상까지받았다. 센과치히로의행방불명의수상

이후 21년만이다. 칸국제영화제에서는개인이아닌기관

으로서는최초로,지브리가명예황금종려상을받았다.

지브리작품들은애니메이션외에도다양한형식으로꾸

준히팬들에게다가가고있다. 2022년나고야근처에애니

메이션에 등장하는 장소와 건물들을 실제로 세운 2만 평

(6만6000㎡) 규모의지브리파크가개장했다. 놀이기구가

없어지루하다는사람들도있지만미야자키하야오의작품

세계에실제로들어간느낌이들어좋다는사람들이많다.

영국의로열셰익스피어컴퍼니(RSC)가7년간공들여제

작한연극 이웃집토토로는2022년바비칸센터초연당시

올리비에상 6개부문을수상했고, 올봄부터웨스트엔드질

리언극장에서무기한상설공연을시작했다.

지브리, AI 그림에 딱히코멘트없습니다

이쯤되면미야자키하야오의애니메이션이오래도록전

세계에서사랑받는원동력이궁금해진다.미야자키는저서

출발점에서사람은 태어난순간부터다른시대에태어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상상의 세계에서

놀고싶어한다. 그건일종의잃어버린가능성에대한동경

이고, 애니메이션을만드는원동력이기도하다고밝힌바

있다. 애니메이션을만들고보는이유를 잃어버린세계에

대한동경이라고단정한것이다. 사람들의동경이반영됐

다고해서미야자키하야오가그려내는이공간(異空間)이

이상적이거나평화롭지만은않다. 전쟁이지나갔거나다가

오고, 해일이몰려오고, 과도한개발로자연이파괴되어폐

허가 되어버리는 위험이 잠재한다. 그런 공간에서 부모의

도움을받을수없는소년소녀가모험을하고,탐욕을지닌

기성세대가방해를한다.

흔한만화영화의갈등구조는선과악의대립끝에권선

징악의해피엔딩이기다리곤하지만,미야자키하야오의세

계는다르다.주인공인소년소녀는기성세대에게깨달음이

나반성을촉구하지만, 소년과소녀역시사회를배워나가

고 그들과의 공생을 도모한다. 대표적으로 부모를 돼지로

만들어버린유바바에게복수하고온천마을을망가뜨려서

문제를해결하기보다는, 여기서일하게해주세요! 라고외

치며적극적으로그세계에서열심히일하는 센과치히로

의행방불명 (2001)의주인공센이있다. 센처럼미야자키

하야오의주인공들은일을배우고사회를알고같이살아나

가려고노력한다.

작품의절정도상대가철저히파괴되는장면보다주인공

이하늘로높이날아오르는장면이차지한다. 하늘로의비

상(飛上)은주인공의성장을의미하고,지상에서의대립과

갈등을하찮게만든다. 토토로에매달린사츠키가, 용으로

돌아간하쿠의등에탄센이,검은새로변신한하울의발등

에올라탄소피가날아오를때관객들은카타르시스를느낀

다.

지구한쪽에선전쟁이계속되고, 환경파괴와기후변화

는위기로다가오고,디지털과AI세상이왠지모를불안감

을던져주는지금,미야자키하야오가50여년간외쳐온대

립이아닌공존이, 그리고그의초지일관스타일이퇴색하

지않고국경을넘어퍼져가는현상은의미심장하다. 미야

자키 하야오의 그림처럼, 사람들이 하늘 위에서의 시점을

가지고 땅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하찮게 여기며 자기 일에

열중하면서미래를향할수있는날이오기를모두가꿈꾸

고있다.

<광주일보와중앙SUNDAY제휴기사입니다>

강태웅 광운대동북아문화산업학부교수.서울대와일본히

토츠바시대, 도쿄대에서일본사회와문화를연구했다. 이

만큼가까운일본 (창비)을비롯해많은저서가있고, 최근

전쟁과일본영화:전쟁때일본인은어떤영화를만들고보

았나 (민속원)를출간했다.

미야자키하야오론

미야자키
그는소망했다,파괴보다공존을

하야오

지난달말다큐멘터리 미야자키하야오:자연의영혼이개봉했다.스튜디오지브리설

립40주년을기념해미야자키하야오의작품세계를조명한영화다. 프랑스출신레오파

비에감독이미국인일본학자수잔네이피어, 프랑스인류학자필리프데스콜라, 영국생

태학자티모시모튼등서양인들의시선으로펼쳐내는미야자키하야오론이흥미롭다.

챗GPT의 지브리풍이세계를휩쓸고간지금,미야자키하야오의영향력을돌아볼만

하다. 마침그의첫극장애니메이션 바람계곡의나우시카 (1984)가 25일재개봉해, 만

화적재미를넘어인류의미래에대한통찰이라는미야자키세계관의탄생을되짚는다.최

근작 그대들은어떻게살것인가 (2023)는지난해아카데미상과칸영화제등해

외영화제를휩쓸었다. 세상에지브리애니메이션을경험하지못한어린이가얼

마나될까. 애니메이션뿐아니다. 영국로열셰익스피어컴퍼니(RSC)의 연극

이웃집토토로는지금웨스트엔드에서상설공연중이고, 토호가제작한연극 센과치

히로의행방불명이내년초한국에온다.전세계인에게정서적영향력을미치고있는미

야자키하야오의비밀을강태웅광운대동북아문화산업학부교수가분석했다.

/유주현기자yjjoo@joongang.co.kr

일본의애니메이션거장미야자키하야오.

왼쪽은 천공의성라퓨타 (1986),

오른쪽은 센과치히로의행방불명 (2002).

마녀배달부키키 (1989)

붉은돼지 (1992)

이웃집토토로 (1988) 하울의움직이는성 (2004)


